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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, New 한화 비상 새 CI 선포
김승연 회장, 100년의 꿈 대변혁 강조 … 트라이서클 시너지 기대

한화그룹은 1월3일 63빌딩에서 김승연 회장과 그룹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새롭게 채택한 

CI(기업이미지) 공식 선포식을 갖고 뉴(New) 한화로의 비상을 다짐했다.

김승연 회장은 기념사에서 “오늘 행사

는 지난 세기 한화가 꽃피워온 자긍의 역

사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새 시대로 웅비

하며 기적의 역사를 창조하자는 결연한 

의지를 담고 있다”면서 “전란의 자욱한 

화염위로 땀과 눈물로 축성해온 불굴의 

55년이 이제 100년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

새롭게 태어나는 순간”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.

이어 “지난날의 역사가 그룹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며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반세기였다면 오늘 이후 앞으

로 50년은 새 가치 창출을 통해 한차원 높은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과 개척의 역사로 기억될 것”이라고 말하고 

2007년을 <뉴 한화>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<인류의 발전과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초일류 브랜드 달성>이라

는 원대한 포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.

이를 위해 그룹의 핵심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▲최고의 고객감동을 전하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의 미

래상을 구현하고 ▲인류 행복추구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▲끊임없는 변화와 

혁신으로 세계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<실행과제>를 제시했다.

한편, 한화그룹의 새 로고는 Trust(신뢰), Respect(존경), Innovation(혁신) 3개의 원이 창조적으로 얽혀 끊임

없는 변화와 글로벌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닌 <트라이서클>로 제조ㆍ건설, 금융, 서비스ㆍ레저 등 그룹

의 3대 사업부문이 시너지를 이루며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무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.

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의지에 따라 새해 들어 모든 사업장과 모든 업무기기 등에 새 CI 적용을 확대해나가

고 언론매체를 통해 새 CI를 알리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한화의 새 CI 적용은 1952년 그룹 창립 이후 4번째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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